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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읽기는 크게 해독과 내용 이해, 두 가지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해독은 음운인식 및 음운기억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비유창성 역시 초기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음운인식, 음운기억, 비유창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 읽기장애아동 15명, 일반아동 15명, 총 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음운기억, 비유창성을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음운인식 과제는 음소의 변별, 분절, 탈락, 대치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음운기억은 3~6음절 단어 따라말하기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비유창성은 파라다이스 유창성 평가(P-FA-II)의 필수과제와 대화를 분석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유창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유의하게 낮은 음운인식과 음운기억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유사한 음운인식 패턴을 보였으나 음운기억에서는 다른 패턴이 관찰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정상적 비유창성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정상적 비유창성은 음운인식 과제의 일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음운인식, 음운기억, 유창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음운기억은 일반아동과 다른 발달패턴을 보일 수 있으며, 유창성은 읽기의 기초가 되는 음운인식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효율적인 평가와 중재를 위해서는 읽기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특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초록
          
        

        
          
            Purpose:
            Reading is made up of decoding and comprehension. Decoding is related to phonological awareness and memory. Even though disfluency may be related to early reading development, there is very limited research on such a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memory, and fluency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reading disabilities in lower elementary school grades.

          

          
            Methods:
            A total of 30 elementary school students (1st to 3rd grade) took part in the current study. There were 15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and 15 children without reading disabilities.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were discrimination, segmentation, deletion, and substitution of phoneme. The participants repeated three- to six-syllable words for phonological memory tasks. We analyzed Paradise-Fluency Assessment-II (P-FA-II) obligatory tasks and conversation for disfluency.

          

          
            Results:
            The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showed lower scores in phonological awareness and phonological memory tasks. Moreover, the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showed different patterns in phonological memory. The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normal disfluency than the children without reading disabilities. Additio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ormal disfluency and phonological awareness of the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Conclusions:
            The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in lower elementary school grades showed difficulties in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memory, and disfluency. Moreover they showed a different developmental pattern in phonological memory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ccordingly a more comprehensive set of characteristics needs to be targeted in order to provide more efficient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in lower elementary school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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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읽기란 텍스트의 해독과 내용 이해의 두 가지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적 과정이다(Kamhi & Catts, 2012). 아동의 해독 능력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규칙 습득을 통해 발달한다(Yoon et al., 2011). Chall(1983)의 읽기의 발달 단계 중 처음 세 단계는 해독과 이해의 기초 발달 단계이다. 첫번째 단계인 0단계는 읽기 이전 단계로 학령전기 아동의 읽기 발달 단계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문해 사회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성인과 공동 책 읽기를 통하여 그림책 등과 같은 읽기 자료와 친숙해지는 과정이다. 1단계는 해독 단계이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알파벳 원리와 글자와 소리를 일대일로 대응하는 과정인 자소-음소 대응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해독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와 이러한 어휘가 포함된 짧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자동 구사 단계로 초등학교 2~4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이전 단계와 비교, 자동화된 해독을 보이며, 이를 통해 글을 유창하게 읽는 읽기 유창성도 증진된다. 또한 글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도 발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읽기 해독능력의 발달이 자동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아동이 해독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말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은 이러한 말소리를 조작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Wagner & Torgesen, 1987; Wagner et al., 1997). 일반적으로 음운인식의 수준은 초보 음운인식과 심화 음운인식으로 구분된다(Kim & Shin, 2015). 초보 음운인식은 발화가 단어, 음절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또한 단어가 공통적인 말소리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별 말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인다(Kim & Shin, 2015). 반면 심화 음운인식은 단어나 음절뿐 아니라 개별 말소리, 즉 음운에 대한 인식을 보이는 수준이다(Kim & Shin, 2015). 단어 및 음절에 대한 인식인 초보 음운인식은 학령전기부터 발달하지만 심화 음운인식은 늦은 학령전기부터 시작하여 학령기까지도 발달이 계속된다(Hong, 2001; Kim, 2017; Kim & Pae, 2007). 특히 심화 음운인식은 개별 음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기에 크게 두운인식, 각운인식, 음소인식 등을 포함한다. 두운 인식은 단어나 음절의 초성자음을 인식하는 것을, 각운 인식은 단어 내에서 중성모음과 종성으로 구성된 구조인 각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두운과 각운인식은 각 개별 음소에 대한 인식인 음소인식보다 선행하여 발달한다(Hulme et al., 2002; Kim & Shin, 2015; Lee & Kim, 2014).

      이와 같은 음운인식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음절 혹은 단어 내에서 음절, 혹은 개별 말소리를 찾아내는 탐지와 특정 음절 혹은 말소리를 제외하는 탈락 과제를 실시한다. 또한 말소리들을 모아 음절, 단어를 구성하는 합성, 특정 말소리를 바꾸는 대치, 특정 말소리를 독립적으로 떼어내는 분리, 단어나 음절을 구성된 말소리로 나누는 분절 등의 과제를 실시하여 진행된다(Chard & Dickson, 1999; Hong, 2001; Park, 2000; Wagner et al., 1997; Yopp, 1992).

      음운인식은 학령기의 읽기발달과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Kamhi & Catts, 2012; Kim, 2017; Kim & Seo, 2003; Lee & Kim, 2014; Lenchner et al., 1990; Paul & Norbury, 2012) 학령기 읽기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은 이들의 음운인식 결함을 보고하였다(Kim & Seo, 2003; Lee, 2003; Lee & Park, 1999; Seo, 2001). Kim과 Seo(2003)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절인식, 두운 인식 및 각운 인식, 음소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읽기장애아동은 음절 단위 과제에서는 일반아동과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소 생략 및 첨가 등과 같은 음소 단위의 음운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Lee와 Park(1999)은 초등학교 3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읽기장애아동이 음소탈락과 음소변별에서 일반아동과 비교,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 읽기장애아동은 음운인식 중 특히 심화 음운인식에 대한 어려움을 초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음운인식과 함께 음운기억은 해독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음운기억은 단기기억에 음운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음운부호화라고도 한다(Anthony & Francis, 2005; Kamhi & Catts, 2012; Wagner et al., 1997; Yopp, 1992). 해독은 음운정보를 인식하고 부호화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기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음운기억이 필요하다(Brady, 1986; Kamhi & Catts, 2012; Song, 1999; Song & Won, 1998; Wagner et al., 1994).

      음운기억을 평가하는 과제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이다(Santos et al., 2006).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과제는 다양한 음절 수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미가 없는 음절 연속체를 따라말하게 하는 과제이다(Santos et al., 2006).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과제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아 다른 언어적 영향을 받지 않고 음운기억을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eok, 2006; Song, 1999).

      학령기 읽기장애아동은 음운인식뿐 아니라 음운기억에서도 결함을 보인다. Song(1999)의 연구에서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일반아동과 읽기장애아동의 음운기억을 살펴본 결과, 읽기장애아동이 더 적은 수의 음절을 따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음운기억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비유창성 역시 초기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말의 부드러운 흐름이 저해되는 것을 비유창성이라고 한다. 비유창성은 크게 비정상적 비유창성과 정상적 비유창성으로 나뉘는데, 말을 더듬는 사람은 유전적, 신경학적, 발달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 비유창성보다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많이 보인다(Manning, 2013; Yairi et al., 2001). 비정상적 비유창성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 주로 보이는 비유창성 유형으로 일반적으로는 연장, 막힘, 단어부분 반복 등으로 이루어진다(Manning, 2013; Yairi et al., 2001). 이와 같은 비정상적 비유창성, 혹은 말더듬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생리적 요인, 발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매우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ing, 2013). 또한 말을 더듬는 아동의 언어, 인지, 신체 등의 발달적 요인, 그리고 말을 더듬는 아동에 대한 부모 및 친구들의 반응 등이 말더듬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Johnson et al., 1959; Manning, 2013; Yaruss et al., 1998). 이처럼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말더듬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 비유창성을 주로 보이는데, 정상적 비유창성은 언어적 산출 과정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ing, 2013). 정상적 비유창성은 말을 더듬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로 보이는 비유창성 유형으로 크게 간투사, 수정/미완성 구, 다음절 단어전체 반복, 구 반복 등을 포함한다(Manning, 2013; Yairi et al., 2001). 이와 같은 정상적 비유창성은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 등과 관련이 있기에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 학령전기 아동과 언어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언어발달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아동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9; Lee & Kim, 2012; Pae, 2017).

      전술한 바와 같이 정상적 비유창성은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기에 다양한 장애아동집단에서 비유창성이 연구되었다(Lee, 2009; Lee & Kim, 2012; Pae, 2017). Lee(2009)는 초등학교 1~3학년 단순언어장애아동의 비유창성 빈도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더 높은 비유창성 비율을 보였으며, 주로 관찰된 형태는 반복과 수정이었다. 연구자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언어 및 언어 관련 인지 처리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읽기장애아동 역시 비유창성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선행 연구에서 Chung(2014)은 초등학교 3학년 읽기장애아동의 비유창성을 살펴보았는데, 이야기와 설명문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정상적 비유창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Chung(2014)은 읽기장애아동이 음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결함과 단기기억 용량에서 부족을 보이기에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비유창성은 가변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Manning, 2013), 따라서 비유창성의 변이성을 고려하여 여러 과제 상황에서의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인식과 비유창성의 상관관계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독을 습득하는 연령대인 초등학교 1~3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음운기억, 비유창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보이는 음운인식과 비유창성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 및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읽기장애아동 15명(남자 11명, 여자 4명)과 일반아동 15명(남자 9명, 여자 6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RD (n=15)
              	Normal (n=15)
            

          
          
            	Gender
            	Male
            	11
            	9
          

          
            	Female
            	 4
            	6
          

          
            	Grade
            	1
            	 4
            	4
          

          
            	2
            	 5
            	5
          

          
            	3
            	 6
            	6
          

          
            	Month of age (SD)
            	101.67 ( 8.81)
            	101.87 (  .38)
          

          
            	BASA-reading 
(Reading fluency) (SD)
            	116.00 (25.26)
            	249.13 (27.60)
          

        

        
          
            Note. RD=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BASA-reading=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reading (Kim, 2008).
          

        

        

        읽기장애아동은 담임선생님 혹은 부모 보고에 따라 읽기 활동에서 결함을 보이며, 병원이나 사설 기관에서 읽기 관련 치료를 진행한 지 3개월 이내인 아동이었다. 또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검사(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reading: BASA-reading, Kim, 2008)를 실시한 결과, 백분위수가 15%ile 이하 수준인 아동이었다. 일반아동은 담임선생님 혹은 부모 보고에 따라 읽기 활동에서 결함을 보이지 않는 아동이며, 병원이나 사설 기관에서 언어, 읽기, 학습장애 진단 경험이 없는 아동이었다. 또한 BASA-reading을 실시한 결과, 백분위수가 15%ile 초과 수준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두 감각, 신체, 인지 능력 등에서 부모 보고를 통해 어려움이 없는 아동이었다. 또한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 2판(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second edition: KBIT2, Moon, 2019) 실시 결과, 비언어성 지능 점수가 85 이상이며,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평균 수준(±1SD)이었다.

      

      
        2. 연구 도구
        
          1) 음운인식 능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읽기 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의 음운인식 관련 항목과 선행 연구(Hong, 2001; Kang & Kim, 2007; Kim, 2007; Kim & Pae, 2007; Kim & Seo, 2003; Kim et al., 2010; Paik & Hwang, 2011)를 기반으로 총 64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음운인식을 살펴보았다. 음운인식 문항은 음소 수준의 변별, 탈락, 분절, 대치, 총 네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영역당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음운기억 능력 평가
          음운기억 과제는 KOLRA의 음운기억 과제와 선행 연구(Paik et al., 2007)를 토대로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음운기억 과제는 3음절에서 6음절의 무의미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음절당 5문항씩, 총 20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유창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참여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비유창성을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파라다이스–유창성 평가-II(Paradise-Fluency Assessment-Ⅱ: P-FA-Ⅱ, Sim et al., 2010)의 필수 과제(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와 아동과 친숙한 주제를 이용한 대화 등을 분석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CUIRB-2021-0018-02).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본 연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소음이 없는 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검사자와 대상 아동이 마주 보는 일대일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추후 자료 분석을 위해 검사자는 검사 상황의 녹음과 녹화를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통계
        음운인식 과제 점수는 아동이 연구자의 지시를 듣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경우 1점, 오반응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음운기억 과제 점수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무의미단어를 모두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경우 1점, 오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비유창성 평가의 경우 P-FA-II의 초등학생용 필수 과제인 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의 정상적 비유창성 점수와 비정상적 비유창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대화의 경우 아동과 친숙한 주제를 이용한 대화 중 500음절을 대상으로 P-FA-II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정상적 비유창성 점수와 비정상적 비유창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P-FA-II에 따르면 정상적 비유창성 점수는 100음절 당 정상적 비유창성 빈도로 산출되지만 비정상적 비유창성 점수는 100음절 당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에 가중치(1.5)를 부여하여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음운인식과 음운기억, 비유창성 등이 집단(읽기장애아동, 일반아동)과 과제 상황(음운인식과 음운기억의 하위 과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요인분산분석(mix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 집단의 경우, 음운인식, 음운기억, 읽기 유창성, P-FA-II 필수 과제와 대화 과제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r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5 수준으로 하였으며 IBM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IBM SPSS version 29)을 사용하여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비교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기술통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혼합요인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8)=29.115, p<.001, η2=.510).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장애아동의 음운인식점수가 일반아동의 점수보다 낮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불어 과제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84)=9.663, p<.001, η2=.257). 사후분석 결과, 음소변별-음소분절, 음소변별-음소대치, 음소탈락-음소분절, 음소탈락-음소대치, 음소분절-음소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5), 음소변별-음소탈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반면 집단과 과제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84)=.249, p>.05).

        
          Table 2. 
				
          

          
            Phonological awareness of reading disabilities and normal group
          
          

        

        
          
            
              	
              	RD (SD)
              	Normal (SD)
              	Average
            

          
          
            	Discrimination
            	12.60 (1.844)
            	15.13 ( .834)
            	13.87 (1.907)
          

          
            	Deletion
            	12.33 (1.839)
            	15.20 ( .775)
            	13.77 (2.012)
          

          
            	Segmenting
            	12.07 (1.981)
            	14.60 ( .828)
            	13.33 (1.971)
          

          
            	Substitution
            	11.27 (2.576)
            	14.07 (1.033)
            	12.67 (2.379)
          

          
            	Average
            	12.07 ( .497)
            	14.75 ( .456)
            	
          

        

        
          
            Note. RD=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2.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기억 비교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기억의 기술통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혼합요인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8)=170.175, p<.001, η2=.859).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장애아동의 음운기억 점수가 일반아동보다 낮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과제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84)=183.721, p<.001, η2=.868). 사후분석 결과, 3음절-4음절, 3음절-5음절, 3음절-6음절, 4음절-5음절, 4음절-6음절, 5음절-6음절 따라말하기 과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Table 3. 
				
          

          
            Phonological memory of reading disabilities and normal group
          
          

        

        
          
            
              	
              	RD (SD)
              	Normal (SD)
              	Average
            

          
          
            	3 syllable
            	4.93 ( .258)
            	5.00 ( .000)
            	4.97 ( .183)
          

          
            	4 syllable
            	3.80 ( .775)
            	5.00 ( .000)
            	4.40 ( .814)
          

          
            	5 syllable
            	1.13 ( .834)
            	4.40 ( .828)
            	2.77 (1.851)
          

          
            	6 syllable
            	 .07 ( .258)
            	3.20 (1.207)
            	1.63 (1.810)
          

          
            	Average
            	2.48 (1.960)
            	4.40 ( .735)
            	
          

        

        
          
            Note. RD=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또한 집단과 과제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84)=18.097, p<.001, η2=.630). 사후분석 결과, 3음절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5) 4음절, 5음절, 6음절 과제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3음절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는 일반아동과 읽기장애아동이 수행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절 수가 긴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점을 나타낸다.

      

      
        3.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상적 비유창성 비교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상적 비유창성 기술통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혼합요인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8)=11.150, p<.01, η2=.285).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유의하게 정상적 비유창성을 많이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황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84)=9.672, p<.001, η2=.257). 사후분석 결과, 읽기-이야기그림, 읽기-말하기그림, 이야기그림-자발화, 말하기그림-자발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5), 읽기-자발화, 이야기그림-말하기그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반면.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84)= 1.299, p>.05, η2=.044).

        
          Table 4. 
				
          

          
            P-FA-II and conversation task ND of reading disabilities and normal group
          
          

        

        
          
            
              	
              	RD (SD)
              	Normal (SD)
              	Average
            

          
          
            	Reading
            	1.10 ( .393)
            	 .55 ( .552)
            	 .82 ( .549)
          

          
            	Story retelling
            	2.00 (1.091)
            	1.18 ( .991)
            	1.59 (1.106)
          

          
            	Picture discription
            	2.04 (1.368)
            	 .89 ( .626)
            	1.47 (1.199)
          

          
            	Conversation
            	1.10 ( .964)
            	 .63 ( .440)
            	 .91 ( .789)
          

          
            	Average
            	1.56 ( .460)
            	 .81 ( .247)
            	
          

        

        
          
            Note. RD=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ND=normal disfluency.
          

        

        

      

      
        4.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정상적 비유창성 비교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정상적 비유창성 기술통계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혼합요인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8)=45.981, p<.001, η2=.622).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상황에 따른 차이(F(3,84)=1.319, p>.05, η2=.045), 집단과 상황의 상호작용(F(3,84)=1.261, p>.05, η2=.0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P-FA-II and conversation task AD score of reading disabilities and normal group
          
          

        

        
          
            
              	
              	RD (SD)
              	Normal (SD)
              	Average
            

          
          
            	Reading
            	 .55 (.332)
            	 .05 (.135)
            	.30 (.362)
          

          
            	Story retelling
            	 .50 (.483)
            	 .13 (.221)
            	.32 (.425)
          

          
            	Picture discription
            	 .40 (.455)
            	 .07 (.170)
            	.23 (.388)
          

          
            	Conversation
            	 .30 (.329)
            	 .08 (.133)
            	.19 (.278)
          

          
            	Average
            	 .44 (.096)
            	 .08 (.031)
            	
          

        

        
          
            Note. RD=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AD=abnormal disfluency.
          

        

        

      

      
        5.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비유창성과 음운인식, 비유창성과 음운기억의 상관관계
        읽기장애아동의 비유창성과 음운인식, 음운기억의 상관관계기술통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읽기장애아동 집단의 P-FA-II 필수 과제 ND 총점수는 음소분절과제 점수(r=-.691, p=.0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among ND and AD scores of P-FA-II and conversation task, phonological awareness, and phonological memory of reading disabilities group
          
          

        

        
          
            
              	
              	Correlation
            

          
          
            	P-FA-II 
ND score
            	Discrimination (r=-.292)
Deletion (r=-.417)
Segmenting (r=-.691)**
Substitution (r=-.319)
          

          
            	Conversation
ND score
            	Discrimination (r=-.550)*
Deletion (r=-.642)*
Segmenting (r=-.479)
Substitution (r=-.326)
          

          
            	P-FA-II
AD score
            	Discrimination (r=.020)
Deletion (r=-.124)
Segmenting (r=-.218)
Substitution (r=.055)
          

          
            	Conversation
AD score
            	Discrimination (r=.307)
Deletion (r=.240)
Segmenting (r=.000)
Substitution (r=.269)
          

          
            	P-FA-II
ND score
            	3 syllables reception (r=.053)
4 syllables reception (r=-.182)
5 syllables reception (r=-.057)
6 syllables reception (r=-.369)
          

          
            	Conversation
ND score
            	3 syllables reception (r=.054)
4 syllables reception (r=-.138)
5 syllables reception (r=.127)
6 syllables reception (r=.234)
          

          
            	P-FA-II
AD score
            	3 syllables reception (r=-.257)
4 syllables reception (r=.037)
5 syllables reception (r=.159)
6 syllables reception (r=-.225)
          

          
            	Conversation
AD score
            	3 syllables reception (r=.244)
4 syllables reception (r=.163)
5 syllables reception (r=.227)
6 syllables reception (r=-.244)
          

        

        
          
            Note. ND=normal disfluency; AD=abnormal disfluency.
          

          
            *p<.05, **p<.01
          

        

        

        읽기장애아동의 대화 상황의 ND 점수는 음소변별 과제 점수(r=-.550, p=.034), 음소탈락 과제 점수(r=-.642,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소인식이 높을수록 정상적 비유창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읽기장애아동의 P-FA-II 필수 과제 및 대화 상황의 AD 총점수는 음소변별, 음소탈락, 음소분절, 음소대치 과제 점수 등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05).

        또한 읽기장애아동의 P-FA-II 필수 과제와 대화 상황의 ND 및 AD 점수는 음운기억 하위 과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집단에게 음운인식, 음운기억 과제를 실시하여 음운인식과 음운기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P-FA-II의 필수 과제 및 대화 상황을 분석하여 두 집단의 정상적, 비정상적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비유창성과 음운인식, 음운기억, 비유창성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을 살펴본 결과,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낮은 음운인식을 보였다. 이는 국내ㆍ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음운인식의 결함이 읽기장애아동들의 주된 특성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Anthony & Francis, 2005; Hong, 2001; Kim & Pae, 2012; Kim & Seo, 2003; Kim et al., 2010; Lee, 2003; Wagner et al., 1997; Yopp, 1992).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은 해독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와 같은 해독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 단어 등이 다양한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식, 즉 음운인식의 발달이 필요하다(Chall, 1983; Wagner et al., 1997). 반면 읽기장애아동은 이러한 음운인식의 결함으로 인해 해독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의 발달이 음운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Kamhi & Catts, 2012; Kim, 2017).

      또한 읽기장애아동은 전반적으로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음운인식을 보였으나, 하위 과제에서의 유사한 발달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음운인식 과제는 크게 변별, 탈락, 분절, 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순서로 발달한다고 한다(Hong, 2001).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 유사한 발달패턴이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 음운인식 하위 과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변별 과제와 탈락 과제는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절 및 대치 과제보다 각각 높은 수행을 보였다. 또한 분절 과제 또한 역시 대치 과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음운인식은 크게 음절, 단어인식과 같은 초보 음운인식과 개별적인 음소에 대한 인식인 심화 음운인식으로 구분된다(Kim & Shin, 2015). 특히 음절과 관련된 초보 음운인식은 대부분 학령전기에 완성되기에(Hong, 2001), 본 연구에서는 심화 음운인식 과제인 음소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심화 음운인식 중 대치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일찍 발달하는 변별 및 탈락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여 두 과제 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집단 모두 하위 과제에서 유사한 점수 패턴을 보였으며 집단(읽기장애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과 과제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음운인식을 보이나 발달패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기억을 살펴보았을 때, 읽기장애아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음운기억을 보였으며,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aik et al., 2007). 음운기억은 단기기억에 음운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nthony & Francis, 2005; Kamhi & Catts, 2012; Wagner et al., 1997; Yopp, 1992). 이와 관련하여 Song(1999)은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읽기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음운기억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읽기장애아동의 음운기억 과제 수행이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읽기장애아동의 음운기억 수준이 낮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Gathercole et al., 2006; Song, 1999; Yoon et al., 2011)와 일치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단기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읽기장애아동 집단, 일반아동 집단과 하위 과제(낱말 길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는 다른 음운기억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에서 실시한 음운기억 과제에서 비교적 짧은 길이의 과제인 3음절 길이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는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4음절, 5음절, 6음절 따라말하기 과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의 수행이 일반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장애아동의 전체적인 단기기억이 전체적으로는 일반아동보다 낮을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의 수행이 일반아동과 비교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며, 특히 어려운 과제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각 집단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요인을 공변량으로 하여 발달적인 특성 혹은 집단 별 특성 등을 통제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말 유창성이 집단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정상적 비유창성은 간투사, 수정, 다음절 단어전체 반복 등을 포함하여 언어적인 능력의 부족 혹은 언어 처리 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Lee & Kim, 2012).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정상적 비유창성을 보였는데, 이는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Chung, 2014).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기기억 등과 같은 여러 언어 관련 능력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많은 비유창성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비유창성이 상황에 따른 가변성을 보일 수 있으나(Manning, 2013)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상황에 따른 비유창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P-FA-II의 필수 과제와 대화 분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유창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유창성은 상황적인 차이 이외에도 발화의 복잡성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Seong & Sim, 2002; Yaruss, 199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어휘 수준을 보였으나 두 집단의 전반적인 언어 수준의 동일성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산출된 발화의 복잡성, 다양한 하위 언어능력과 관련된 요인 등에 따라서 두 집단의 비유창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비정상적 비유창성 또한 일반아동과 비교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비정상적 비유창성은 막힘, 연장, 단어부분 반복 등을 포함하며 말더듬이라고도 불린다(Manning, 2013). 말더듬은 다양한 유전적, 발달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표현언어 수준은 일반아동보다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Watkins et al., 1999).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비록 일반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말더듬으로 평가될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말더듬으로 평가하는 비정상적 비유창성 발생빈도는 대략적으로 100음절당 3회 이상이나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평균 100음절당 1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 비유창성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비유창성 또한 많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비유창성의 다면적 특성을 나타내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장애아동의 다양한 비유창성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유창성 및 해독과 관련 있는 변인인 음운인식, 음운기억, 읽기 유창성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상적 비유창성은 음운인식의 일부 하위 과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정상적 비유창성이 다양한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 탈락, 분절, 대치 등 총 네 가지의 과제로 음운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유창성은 P-FA-II 필수 과제와 대화, 두 가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FA-II 필수 과제의 비유창성 정도는 분절 과제와, 대화의 비유창성 정도는 변별 및 탈락 과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부적 상관관계는 음운인식이 높을수록 비유창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정상적 비유창성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음운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비유창성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가변적인 특징이 있기에 각 과제에 따른 유의한 상관이 달리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비정상적 비유창성은 음운인식 과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비록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비정상적 비유창성의 빈도는 읽기와 관련된 요소인 음운인식뿐 아니라 음운기억, 읽기 유창성 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말더듬은 신체 조절 능력의 한계로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은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많이 보일 수는 있으나 읽기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읽기장애아동은 해독 및 이해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임상에서 언어재활사는 읽기장애아동의 평가와 중재 시 다양한 상황에서 읽기장애아동의 읽기능력과 관련된 요인의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고 중재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에서 나타난 읽기장애아동의 읽기 수준을 토대로 적절한 과제를 활용하여 중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읽기장애아동의 종합적인 평가와 중재를 위해 이들의 정확한 읽기발달 수준과 어려움을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의 말 특성인 비유창성, 언어능력과 같이 읽기와 관련된 변인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에 읽기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학문적, 임상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 결과 대구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 집단의 학년별 아동 수, 성별에 따른 아동 수가 동일하지 않았기에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의 학년에 따른 발달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유창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변성이 매우 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다양하기에 본 연구에서도 크게 네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 읽기장애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아동의 비유창성을 정상적 비유창성과 비정상적 비유창성으로만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비유창성의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정상적 비유창성 및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보였으나 그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특히 적은 참여자 수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비유창성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발표 상황 등과 같이 비유창성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고 보다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유창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유창성의 발생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독을 위주로 읽기장애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아동의 이해와 비유창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읽기는 크게 해독과 이해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해가 비유창성과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해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읽기발달에서 중요시되는 영역이기에 추후 후속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에 해당하는 읽기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고학년 아동 집단의 읽기특성과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독과 관련된 대표적 변인으로 알려진 음운인식, 음운기억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해독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음운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음운인출, 음운산출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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